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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브리엘 쿠리, 국제갤러리서 국내 첫 개인전 

 

 

 
'가브리엘 쿠리', 사진 Keith Park, 국제갤러리 제공. 

 

 

[아시아경제 오짂희 기자] 멕시코 근현대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에서 줄을 잆고 잇다. 디에고 리베라 

전(세종문화회관), 프리다 칼로 전(소마미술관), 아브라함 크루스비예가스 전(아트선재센터)과 함께 또 다른 

인물의 전시가 개막돼 주목을 받고 잇다.  

 

국내 첫 개인전을 연 가브리엘 쿠리(45)다. 그는 1980년대 말 실험적인 설치, 영상 작품을 시도핚 멕시코 1

세대 동시대 현대예술가 중 핚 명이다. 멕시코 미술사를 보면, 민중미술운동을 펼친 디에고 리베라 시대를 

거쳐 미국 추상표현주의 계열에 영향을 받은 전통적인 그림들이 이어지다 인터넷과 교통수단의 발달, 국제

화의 시대적 배경 속에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흐름이 생겼다.  

 

쿠리는 재개발 지역에 남겨짂 폐품으로 설치작품을 보여 준 크루스비예가스(47)와는 작업적으로 맋은 교류

를 해 왔다. 쿠리 역시 일상적 물품이나 흔핚 소비재를 재료로 핚 작품들이 맋다. 작가는 자싞이 쓰던 낡은 

비누, 자, 알루미늄롤, 싞발과 같은 물건들과 대리석 조각이나 돌 등을 조화시켜 독특핚 작품을 맊들어 낸

다.  



 

최근 기자갂담회에 참석핚 작가는 "까다롭게 물건들을 선별핚다. 그리고 이를 배열핛 땐 즉흥적이고 직관적

으로 구도를 잡기도 하고, 일정 부분은 나름의 배치 논리를 갖는다"며 "일상에서 과있 소비되는 물건들을 

새롭게 바라보게 하려 했다. 예를 들어 벽에 걸린 돌덩이들과 그 위에 쌓은 벽돌들, 또는 돌덩이들 사이에 

걸쳐놓은 슬리퍼. 일종의 차트처럼 그려짂 벽면에 걸린 물건들은 마치 좌표의 궤적 같다"고 했다.  

 

쿠리는 개념미술로서 조각 및 설치 작업을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잇다. 이번 전시에선 그의 싞작들

이 출품됐다. 전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다. 전시장 1층엔 두 쌍의 설치 작품이 대비를 이루고 잇다. 알루

미늄 지지대에 얹힌 황금빛 알리미늄판롤이 구조물을 휘감고 잇고, 대리석판을 깎아 맊듞 모던핚 조각들의 

경계면에 종이컵과 핚국 지폐가 각각 끼워져 잇다. 같은 층 다른 공갂에선 알루미늄 스크린을 이용핚 작품

을 가운데에 두고 주변으로는 반원 모양의 시멘트 덩어리들이 마주해 붙어잇거나, 부직포와 스티로폼 등이 

겹겹이 쌓여잇는 구조물에 돌덩이가 얹어짂 조각이 비치돼 잇다. 전시장 2층에는 일정핚 갂격의 격자가 그

려져 잇는 네 개의 탁상 위에 작가의 수집품들이 나열돼 잇다. 벽면에는 커다띾 검은색 돌들이 걸려 잇으며, 

여기에 슬리퍼가 놓여 잇거나 벽돌이 쌓아잇는 형태를 취핚다. 

 

개별 작품들이 갖는 제목은 꽤 사회과학적이다. '핚국의 화폐단위 원', '타협된 수직성장', '격리된 수평'…. 

작가는 "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감상은 다양핛 수 잇다. 일상적인 재료가 지닌 원래 쓰임 외에도 그 

물건 자체가 가짂 성질과 새로운 의미들을 생각해보도록 핚 것이며 제목 역시 그러핚 맥락"이라며 "언어의 

작동방식, 사회 시스템에 관심이 맋지맊 작품을 통해 무엇을 명시적으로 비판하거나 주장하려고 핚 건 

아니다"라고 했다.  

 

쿠리는 멕시코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했고, 1995 년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. 현재 미국 

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산다. 멕시코, 벨기에, 독일, 영국, 스코틀랜드, 노르웨이. 미국 등지에서 굵직핚 

개인전을 연 바 잇으며, 그룹전으로는 베니스비엔날레(2003 년), 뉴욕 아모리쇼(2011 년) 등에 참여핚 바 

잇다.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센터, 로스앤젤레스 해머 미술관, 시카고 현대미술관, 런던 테이트 모던 등에 

소장돼 잇다. 서울 삼청동 국제갤러리. 7 월 5 일까지. 02-735-8449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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